
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제1차) 

1. 회의 개요

 □ 일 시 : 2014. 1. 9(목) 16:00~17:20

 □ 장 소 : 호암교수회관 메이풀룸

 □ 참 석 : 위원 9명 전원 참석

   ◦ 외부전문가 및 동문 : 김재식(위원장), 양호경(부위원장), 조춘 위원

   ◦ 학교대표 :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재정전략실장

   ◦ 학생대표 : 주무열, 정주회, 고창원 위원

2. 회의 안건

   ◦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 심의

3. 회의 내용

 □ 안건 설명

  ◦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(안)

    - 발표자 : 예산과장

 □ 회의 내용

  ◦ 등심위 위원 9명 중 8명 참석에 따라 회의 개최

    - 학생처장 16:50분 입장

  ◦ 서울대학교 학칙 제113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

  ◦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

    - 학생측: 전년과 달리 책정(안)에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와 예산

(안)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족예산이 산출된 근거는?

    - 대학측: 책정(안)에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폭넓은 의견을 

교환하기 위함임. 세입·세출 추계작업이 현재 마무리 중

이고 국회 예산의결의 지연으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

었음.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자료제공이 가능함



    - 학생측: 책정(안) 내용 중 2014년도에 발전기금 전입이 어렵다는 부분에 

대한 설명 요구

    - 대학측: 저금리에 따른 발전기금 수익 악화와 목적을 지정한 기부가 

대부분이었던 관계로 2014년도 발전기금 재량 가용예산이 

부족해졌다는 보고를 받았음

    - 학생측: 2012년 장학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건 등록금 인하와 

연관이 있지 것이 아닌지 설명 요구

    - 대학측: 장학재단에 자체 장학금 확충계획을 제출했던 것으로 자체 

및 교외 장학금이 모두 포함된 상황임. 목표치 과다 책정이 

원인이었음

    - 대학측: 내부 장학금 편성은 등록금 추계액의 12.7%를 배정하였음. 

현금 지급 장학금을 제외하고 등록금 감면 결과만 보았을 

때는 학부 8.6%, 대학원 12.6% 정도임

    - 학생측: 예산서상 장학금 증감이 있었는지 확인 요구

      〈장학금 지원 현황을 수치로 정리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하기로 함〉

    - 대학측: 2013년도에 등록금이 인상되면 전액 장학금으로 활용해 경제

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더 혜택을 주고자 제안한바 있음

    - 학생측: 등록금을 인상해서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동의

받기 어려움

    - 학생측: 대학 알리미를 확인한바 일부 대학은 0.25%인하가 아닌 경우

도 있었음

    - 대학측: 전 대학 전년대비 고지서상 0.25% 인하되었음

    - 학생측: 등록금 추산 방법 및 추산한 금액보다 실제 수입액에 더 

많을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설명 요구

    - 대학측: 등록금 추계는 전년도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학제변경 및 

규정학기 초과자 등을 반영하여 산정 함. 2012년도는 추계액 

보다 수입이 부족했고, 2013년도 역시 수입결손이 예상됨

    - 학생측: 등록금 0.25%인하에 따른 결손액 질의



    - 대학측: 0.25% 인하 분 4억원과 추계액 대비 수입 결손액 2억원 총 

6억원의 결손이 예산됨

    - 학생측: 이월금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 요구

      〈법인회계 이월금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함〉

4. 심의 결과

  ◦ 등심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

      - 위 원 장 : 김재식 위원

      - 부위원장 : 양호경 위원

  ◦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2014. 1.21(화)까지 등록금 책정 심의를 마무리하기 

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함

  ◦ 학생대표가 요구한 자료를 학교 측에서 조속히 제공키로 함

     - 서면으로 제출한 요구자료 목록(별첨)

     - 장학금 운영 관련 자료

     - 이월예산 운영 관련 자료

  ◦ 차기회의 결정 : 2014. 1. 16.(목) 17:00


